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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5.30.(금)� 즉시�배포

담당처 �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공명선거법률지원단(단장� :� 박범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위해·협박을 선동한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하여 

위해·협박을 선동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공격을 

가한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5월 28일 경북 영천시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무대에 올라 다수

의 군중을 향해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총알이 남아돌아도 이재명이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공당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다수의 시민들을 향해 ‘이재명 후보를 총기로 피습하는 데 쓰는 총알은 

한 발도 아깝지 않다’는 취지의 극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게 총기로 

위해를 가하도록 대중을 선동한 것입니다. 

김정재 의원의 선동행위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

하는 민주선거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에 대한 공격이자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작년 1월 정치테러범에 의해 치명적 부위를 피습당하여 생사를 넘나

든 경험이 있고, 지난 12.3 불법계엄 당시 내란세력에 의해 1순위 체포대상으로 지목

되어 체포·감금의 위협에 처하였으며 심지어는 살해계획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언론

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후보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선동·협박 행위에 대한 숱한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그동안 이러한 위협을 과장이라며 무시해왔으나, 김정재 의원의 

해당 선동 발언으로 인하여 이제 스스로 상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위해와 협박을 

선동하는 주체가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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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바, 대중 앞에서 총기를 이용한 위해를 선동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선거범죄선동죄(제259조)로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합니다. 

또한 김정재 의원은 같은 날 해당 선거유세에서 “히죽히죽 웃는 게 우리 국민들을 

비웃는 것 같아서 우리는 엄청나게 기분이 나쁩니다.”,“이재명, 그런데 이렇게 뻔

뻔한 짓을 많이 해놓고 뭐가 무서워서 옷 속에 방탄복 입고 다닙니까? 원래 방탄복

은 눈에 안 보이게 입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보일 수 있도록 방탄복 입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만 살려고 방탄유리 지만 치고 있어요. 지 옆에 국회의원들이야 맞아 죽

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라고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실존하는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조롱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멍선거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합니다. 

나아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공명선거를 위해하는 행위

에 대하여 조금의 예외도 없이 엄중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끝> 

[첨부 1]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의 유세 중 발언 내용 및 사진 (25.5.28.)  


